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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향한 어느 홍천청년의 '열두 달 홍천살이' 포토에세이 도서 출간

 

홍천청년의 시각으로 바라본 열두 달 홍천의 매력을 사진과 글로 담은 귀향한 어느 홍천청년의 열두

달 홍천살이 포토에세이 도서가 9월 말 출간된다

강원 홍천청년의 시각으로 바라본 열두 달 홍천의 매력을 사진과 글로 담은 '귀향한 어느 홍천청년의 열두 달 홍천살이' 포토에세이 도서가 9월 말 출간된다. 저자 허은희는 홍천에서 태어나고 자란 92년생 토박이

청년이다.

책에는 저자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1년 반 이상 홍천에서 거주하며 매월 카메라에 담은 홍천의 풍경 사진들이 수록돼 있다. 어린 시절 바라본 홍천과 성인이 돼 고향에 돌아와 바라본 홍천의 모습이 새롭게 느껴

졌던 그녀는 좋아하는 글쓰기를 통해 홍천에서의 삶을 기록해 나갔다.

그러던 중 2022년 홍천문화재단이 주관하는 문화예술지원사업 문학 분야에 선정돼 그 동안 홍천에서 기록한 수필과 사진들을 엮어 '귀향한 어느 홍천청년의 열두 달 홍천살이' 라는 제목의 포토 에세이 도서로 출

간할 수 있게 됐다.

이 책은 저자의 두 번째 출간 기록물이다. 앞서 허은희 작가는 2020년 12월 '나는 왜 미얀마와 사랑에 빠졌을까'라는 도서를 출간한 바 있다. 일 년 반 동안 동남아시아 미얀마라는 국가에서 해외봉사단으로 체류

하며 겪은 경험과 여행기로 이뤄져 있다.

앞서 저자는 도서 홍보를 위해 8월1일부터 7일까지 홍천 중앙시장 옥상의 분홍별관 갤러리에서 '열두 달 홍천살이' 라는 사진전을 개최했다. 저자는 월마다 다양한 모습으로 변화하는 홍천의 자연풍경과 홍천에서

의 일상을 담은 사진들을 전시함과 동시에, 홍천 최초로 홍천 풍경사진으로 제작한 포토 스티커 등의 굿즈들을 전시 및 판매했다.

홍천 청년작가 허은희씨는“홍천 청년의 관점으로 기록한 이 도서와 사진전이 통해 홍천의 곳곳에 살아가고 있는 2030 토박이 또는 이주 청년들이 홍천살이에 대한 보람과 자부심을 느끼는 계기가 되어주면 좋겠

고, 홍천청년들 간 교류의 장으로서의 매개체 역할을 할 수 있길 바란다”는 기대와 함께“도서판매로 얻은 수익금은 홍천청년 네트워크 홍청망청 운영에 활용하고 싶다”며 향후 계획을 밝혔다.

서울에서의 직장생활을 마치고 2021년 1년 홍천으로 돌아온 허은희 저자는 6월부터 홍천에 취업한 것을 계기로‘홍청망청(홍천 청년 희망 청춘)’이라는 팀을 결성해 본격적인 청년 네트워크 활동을 펼쳐 나가기

시작했다.

강원도 내 청년공동체를 대상으로 하는 공모 사업에 지원하여 확보한 예산으로 홍천에서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사진전 개최, 기념품 제작, 청년들의 정주 여건에 관한 연구 조사 등을 진행했다. 최근 9월 16~18일

강원도 청년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홍천최초 청춘 페스티벌을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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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향청년의 관점으로 풀어가는 홍천살이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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